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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Hanbok images 
in children’s books and propose a direction for the modernization and globalization 
of traditional culture. This study examines 43 children’s books by contemporary foreign 
illustrators that contain Hanbok illustrations and analyzes them from postcolonial 
perspective. The results include the following three attributes: first, the transformation 
of clothing structure and donning method that confuse fundamentals of Korean 
costume; second, the Westernization of silhouette drawing with tailored garments 
analogous to Western dress; and third, extension to East Asian dress that represents 
Hanbok mixed with Chinese or Japanese costume and use what is considered to be 
the East Asian patterns instead of Korean traditional ones. These attributes are based 
on Eurocentrism, which expresses and interprets the East from the Western view point 
with continuously distorted image of the East. Korean illustrators also painted Hanbok 
incorrectly, which could influence foreign illustrators. Nevertheless, traditional dress 
illustrated in various ways has artistic value and has a popular global impression. 
Further, it enables children to experience either own or other cultures through dress 
illustrations. Thus, the outsider requires an in-depth understanding of other cultures, 
while the insider needs a critical perception of their own culture as described by 
others while revisiting the original resources. Furthermore, we suggest follow-up 
research on Hanbok for subsequent generations; publishing translated books on 
various topics, producing and disseminating a primer for diverse readers, and essentially 
receiving counsel from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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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전통은 발전하고 진보하는 현재진행형의 역사다. 
우리의 전통복식인 한복은 진화를 거듭하는 중이다. 
2010년경 신(新)한복의 등장 이후, 한복은 특별한 날

에만 착용하는 특수복식에서 패션 아이템으로 그 패

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Jeong & Lee, 2018). 이러한 

현상은 케이팝(K-pop)의 세계적인 인기와 맞물려 가

수들이 착용한 한복도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에서는 ‘A 
Centuries-old Korean Style Gets an Update’(Yoon, 
2020)라는 제목으로 케이팝 스타와 혁신적인 디자이

너들에 의해 변화하는 현대의 한복을 다룬 기사를 게

재했다. 그러나 여전히 해외 쇼핑몰에서 기모노를 한

복으로 표기하거나, 유명 IT 기업의 사진 분류 시스

템에서 한복을 기모노로 분류하는 등(Jang, 2019; 
Wang, 2020), 한복과 기모노를 혼동하는 사례가 빈번

하게 발생하고, 한 중국회사에서 개발한 게임의 아이

템으로 추가된 한복이 중국의 문화라는 중국 유저들

의 항의와 이에 따른 한국 유저들의 반박이 논란이 되

자 해당 아이템을 삭제하고 한국판 서비스를 종료하

는 사례와 같이(Cheon, 2020) 한복의 국적 논란도 벌

어지고 있다. 이처럼 해외에서 한복에 대한 그릇된 인

식이 존재하는바, 한복의 바람직한 현대화를 위한 올

바른 시각의 확립과 그 교육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전통문화에 대한 관점은 세상에 태어나 보고 듣는 

모든 것으로부터 형성된다. Park(2007)의 연구에 따르

면, 전통문화의 정체성은 유아기에 뿌리가 내리고 아

동전기인 5~9세 사이에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그림책

을 통한 전통문화 교육 활동은 국가 정체성의 형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그림책은 주변 세계와 이웃에 대한 

이해(Lee & Jang, 2011)와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

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이 폭넓은 견해로 세계를 바

라볼 수 있게 한다(Chae, Lee, & Kim, 2015). 즉, 그림

책의 삽화는 어린이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적인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문화와 타문화의 이미지

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전통문화에 대한 올

바른 관점의 형성을 위해서는 아동도서에 나타난 전

통문화를 그린 삽화의 정확도를 점검해야 한다. 최근 

국내외에는 외국인 작가가 우리의 전통문화 및 한복

을 그린 아동도서가 다수 출판되었다. 다른 문화권에

서 성장하여 활동하는 외국인은 한국인과 다른 시각

으로 한복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 타문화의 시각으로 

표현된 외국인 작가의 한복 삽화의 특성을 분석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한복을 포함한 한국 전통문화의 현대화 및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논점들은 한국의 동양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식민지 시대를 경험한 역사로 인해 타

인이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과 타문화의 영향을 중요

한 논의점으로 다루었다. 여러 학자들은 현재 우리의 

생활에 깊이 자리 잡은 서구의 문화 속에서 우리 문화

의 독창성 발굴과 재창조를 역설하였고(Kim, 2009), 
이는 서구의 문화적 우위를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는 후기식민주의 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 후
기식민주의는 식민시대 이후 식민주의의 헤게모니를 

해체하고 극복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담

론이다(Woo, 2002). 전통문화가 타의에 의해 서구화

되는 변화의 과정을 겪은 국가에서는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문화의 이미지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
구의 관점에서 정의된 전통을 주체적인 시각으로 재

정의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
히 복식 문화 분야의 Fashion Theory: The Journal of 
Dress, Body & Culture와 같은 국제학술지는 2020년 

24권 6호를 패션의 탈식민주의를 주제로 한 특별호

로 발간할 만큼 복식과 패션에 대한 각 국가의 독자적

인 관점 형성이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주요한 방법론으로 후기식민주의 담론이 사용되

고 있다. 
복식과 패션 분야에서 후기식민주의 관점을 적용

한 연구는 국외에서 1990년대의 유럽중심주의 패션 

비평을 시작으로 글로벌화, 불평등, 차별, 착취와 같

은 이슈를 다루며 연구가 계속되고 있고(Jansen, 2020), 
국내에서는 Lee and Yim(2020)의 연구에서 패션산업

의 문화 전유와 후기식민주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

졌다. 외국인이 남긴 기록물에 나타난 한복을 분석한 

선행연구로 Baek and Lee(1999), Kim, Lee, Kim, and 
Jeong(2010), Lee(2008)의 연구에서 근대 한국의 복식

을 고찰하였고, Kim(1996)과 Yi(2011)에 의해 복식과 

근대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복식을 

통하여 근대의 여성성을 분석한 연구가 전개되었다

(Kim, 2007; Kim & Lee, 2003; Park, 2014). Kim(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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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서는 영어로 편찬된 전래동화에 나타난 어

린이의 이미지를 분석하는 도구로 한복이 사용되었으

나, 복식의 형태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한 현대 한복 이미지에 대한 논의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타인에게 소비되는 전통의 이미

지를 후기식민주의 관점을 통해 고찰하고, 이를 바탕

으로 현대 아동도서에 나타난 외국인 작가의 삽화 속 

한복의 구체적인 형태적 특성을 분석하여 한복의 현

대화 및 세계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첫째, 개항 이후 식민지 

시대에 이르는 근대 복식 삽화의 영향 및 비서구권의 

복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주장하는 후기식민주

의의 고찰, 둘째, 외국인 작가가 작업한 아동도서의 

삽화 속 한복의 형태 분석, 셋째, 한복의 현대화 및 세

계화를 위한 논의점 도출로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으

로는 과거 외국인이 남긴 삽화의 영향과 현대 외국인 

작가의 삽화에 나타난 한복 이미지가 갖는 의미를 파

악하고, 후기식민주의 관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항

기 이후 외국인이 그린 한국복식 삽화와 복식 연구에

서 후기식민주의 담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살펴보았

다. 다음으로 현대의 외국인 작가가 삽화를 그린 아동

도서 중 27개 출판사의 43종을 선택하여 한복 삽화를 

복식의 조형요소인 형태, 색, 소재, 문양 중 형태와 문

양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조형요소 중 풍부한 색채

를 사용해야 하는 아동도서의 특성상 변경될 수 있는 

색과 지면상으로 표현의 한계가 있는 소재는 분석 범

위에서 제외하였다. 연구자료의 범위는 출판기록이 

완전하게 남아 있는 2000년대 이후 도서로 한정하였

으나, 현재 입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수집함에 

따라 전 세계 아동도서를 모두 아우르지 못했다는 제

한점이 있다. 
본 연구는 한복의 세계화라는 동시대적 패션 이

슈에 접근하는 하나의 관점을 제시하고, 한국복식 

연구의 범위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Ⅱ.� Background

1.� Influences�of�dress� illustrations� by� foreigners

과거의 복식 문화를 연구하는 자료 중 복식을 

입은 상태의 그림 한 장은 형태, 소재, 색, 착용방법 

등 다른 자료로 추측하던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유의

미한 근거가 된다. 외국인의 시각으로 우리 복식이 기

록된 것은 선사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사마천(司馬遷)
의 『사기(史記)』에는 ‘위만이 조선에 입국할 때 추결

만이복(魋結蠻夷服)했다’는 기록이 있고, 『후한서(後
漢書)』, 『삼국지(三國志)』, 『진서(晉書)』에는 부여, 옥

저, 동예, 삼한의 복식 기록이 남아 있다. 외국인이 복

식 문화에 대해 남긴 최초의 삽화는 송나라의 서긍(徐
兢)이 1123년 고려를 방문하여 보고 들은 것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

經)』일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 그림은 전하지 않는다.
한국이 기록을 통해 서양에 알려지는 시기는 13세

기 중엽으로, 1254년 몽골을 방문한 프랑스 선교사 루

브룩(Rubruck)의 기행문 『몽골 기행(Itinerarium)』에 

‘섬나라 카올리(Caule)’라고 기술되었고, 15~16세기 

대항해 시대에는 지도의 발달로 유럽의 지도 속에 한

국이 등장했다(Baek & Lee, 1999).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서양인이 한국의 모습을 그린 시기는 19세기 

초로, 1816년 서해안을 탐사한 영국 함대 알세스트

(Alceste)호의 군의 맥레오드(McLeod)와 라이라(Lyra)
호의 함장 바질 홀(Basil Hall)의 항해기에 조선인의 

복식 삽화가 수록되어 있다(Baek & Lee, 1999). 개항

기에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의 국적은 스페인, 네덜란

드,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헝가리 등이며, 직업

은 외교관, 학자, 여행가, 의사, 군인, 화가, 선교사 등

이었다(Lee, 2008). 그들이 작성한 복식에 대한 기록

을 종합해 보면 흑립(黑笠)으로 대표되는 두식(頭飾), 
백의(白衣), 다채색(多彩色)이 인상 깊었던 것으로 요

약된다(Baek & Lee, 1999; Kim et al., 2010; Lee, 
2008). 근대의 외국인들은 조선의 복식을 자신의 화풍

과 미의식을 투영하여 표현했으나, 해당 복식들을 당

시 우리 민족이 착용했다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으며, 
그들의 그림은 우리의 문화를 재인식하고 아름다움

을 재발견하며, 세계에 잘못 알려진 복식 문화를 파악

할 기회가 되었다(Lee, 2008). 특히 전쟁과 식민시대

로 인한 자료의 소실로 어려울 수 있었던 당시의 복식 

문화의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조선의 모습을 그린 대표적인 작가 키스(Keith)의 

작품은 당시의 복식을 자세하게 나타낸다. <Fig. 1>과 

<Fig. 2>는 1900년대 초 조선의 어린이들을 그린 것이

다. <Fig. 1>의 남자아이는 색동저고리 혹은 까치두루

마기 위에 전복(戰服)을 입고 포대(布帶)를 둘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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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는 금박으로 장식된 복건(幅巾)을 썼다. 깃

과 여밈 부분이 다소 어색하게 처리되었으나, 당시의 

착용방식과 색감을 잘 표현했다. <Fig. 2>의 아이들은 

두루마기에 치마 혹은 바지, 색동저고리에 치마를 입

은 모습이다. 두루마기의 겉감과 대비되는 안감의 색, 
바지와 다른 색을 사용한 대님, 저고리의 깃과 섶을 

색동으로 장식한 당시 아동복식의 특징이 드러나며, 
현존하는 유물과도 색과 형태가 일치한다. 키스의 작

품에 그려진 모든 복식이 완벽하게 재현된 것은 아니

지만, 독자적이고 사실적인 화풍으로 표현되어 사료

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Kim, 2020). 
한편, 그들의 그림은 외부에 소개되면서 조선과 조

선의 복식에 대한 이미지(image)를 생성한다. 이미지

는 인간의 지각을 통하여 생성되는 외부상황에 대한 

주관적이고 선택적인 재표현이다(Kim, 2009). 근대는 

시각이 지배했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시각매체

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서구문화를 지배하였으며, 이

미지로 재현되는 것에는 그 이미지의 생산에 작용하

는 이해관계, 이데올로기, 의도와 같은 사회문화의 코

드가 내포되어 있었다(Park, 2014). 특히 삽화와 같은 

회화 작품은 사진과는 달리 그리는 사람의 사상이나 

이해도에 따라 모델의 형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는다. 대상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주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체험이 현실적인 토대가 되어 나타나는 것이

다(Kim et al., 2010). 
근대 외국인들이 남긴 삽화는 조선 사회와 조선인

의 복식 문화를 표현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동양이라

고 하는 막연하고도 새로운 세계에 대한 환상을 재생

산하기도 했다. 1892년 출간된 프랑스 소설가 로니

(Rosny)의 소설 『향기로운 봄(Printemps parfumé)』은 

‘춘향전’을 토대로 한 것이다. 로니는 이 소설의 삽화

를 통해 조선인의 이미지를 만들었다(Lee, 2016). 『향
기로운 봄』의 삽화 속 복식은 당시 조선 복식과는 매

우 다른 모습이다. 체코 출신의 삽화가 마롤드(Marold)
와 미티스(Mittis)는 그들이 이전에 보았던 동양에 대

한 이미지들을 섞어서 삽화를 그렸다(Lee, 2016). <Fig. 
3>은 춘향이가 그네를 타는 모습이다. 춘향이가 입고 

있는 옷은 맨살의 팔이 드러나고 넓은 허리끈이 강조

된 일본의 유카타(浴衣)에 가깝다. <Fig. 4>는 옥에서 

끌려 나온 춘향이가 이도령과 마주하는 대목의 삽화

인데, 상의가 벗겨져 어깨와 등을 드러내고, 머리는 

일본의 시마다마게(島田髷)를 하고 있다. 『향기로운 

봄』의 삽화 속 춘향이는 내용의 전개와는 그다지 연

관성이 없는 신체를 노출하는 복식을 착용하고 관능

적인 포즈로 등장한다. 이러한 삽화는 이야기의 배경

과 상관없이 동양의 복식을 혼동하여 사용하고, 여성

을 성애적 존재로 표현하여 서양인들에게 이국적인 

동양의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Fig.� 1>�
Korean boy in holiday 

dress by Keith
Adapted from Keith & 

Scott. (1946/2008). 
p.115.

<Fig.� 2> 
Young Korean by Keith

Adapted from Keith & Scott. 
(1946/2008). 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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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개항기 이후 외국인들이 남긴 삽화들은 조

선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왜
곡된 이미지를 심는 도구가 되기도 하였다.

2.� Postcolonialism�discourse� in�dress� studies

후기식민주의(postcolonialism)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비서구가 서구 중심의 식민주의와 근대성에서 

벗어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담론이다. 접두어 포스

트(post)의 개념으로 인해 영어 발음 그대로 포스트콜

로니얼리즘으로 표기하기도 하고, 포스트식민주의, 
탈식민주의로 변역되기도 하는데, ‘포스트’를 축어적 

의미인 ‘이후(after)’로 해석하면 식민주의의 연장선상

에서 파악해야 할 일종의 유산이고, ‘초극(beyond)’의 

의미로 해석하면 식민주의의 해체와 극복이라는 새로

운 정체성을 획득하게 된다(Lee, 2000). Shohat(as 
cited in Lee & Yim, 2020)은 이러한 양가적 의미의 

용어 자체에 패러다임과 역사적 조건의 회복 없이 종

식과 시작으로 정의되는 서구 중심적 인식과 논리가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시아 및 

식민시대를 경험한 국가들에게는 새로운 개별자로서 

주체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는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

서 유효한 논의이다(Woo, 2002). 포스트콜로니얼리즘

에서의 식민시대는 실제 식민지를 겪었던 1900년대 

초부터 해방 후 잔재가 남아 있는 현재까지로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우리 현실이 식민주의의 연장

선상에 있음을 강조하는 번역어인 후기식민주의를 사

용한다.
후기식민주의 담론은 사이드(Edward Said)의 저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을 기점으로 하나의 이론

이자 현상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Woo, 2002). 사이드

는 오리엔탈리즘이 유럽의 관념(the idea of Europe)
을 바탕으로 동양에 대한 유럽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문화적 헤게모니의 작용이며, 오리엔탈리즘의 양식은 

처음부터 동양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동양화한 동양

을 재구성하여 반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Said, 1978/ 
1999). 한편, 복식 연구에서 후기식민주의 담론은 

1990년대의 유럽 중심의 패션 연구에 대한 비평을 시

작으로, 2000년대의 패션 글로벌화 연구, 2010년대의 

문화적, 초국가적, 후기식민주의 연구로 이어져 왔으

며, 대부분 불평등, 차별, 착취와 같은 현상과 현대 패

션에 의해 침해되고, 거부되고, 지워진 계보, 상호연

결성, 미학의 재확립 등에 관한 것이다(Jansen, 2020). 
실제로 식민시대는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 
체계는 계속되어 패션의 역사, 이론, 연구는 계속해서 

유럽 중심의 관점으로 개념화되고 작성된다(Jansen, 
2020). 현재 공론화되는 지속가능성, 불평등, 문화적 

전유의 이슈는 모두 근대성과 식민성을 바탕으로 하

므로(Jansen, 2020), 복식 연구에서 후기식민주의 담

론은 가장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할 시의적절한 주제

라고 할 수 있다. 
심리학자 플뤼겔(J. C. Flügel)은 복식의 유형을 

‘고정된(fixed)’복식과 ‘유행하는(modish)’복식으로 구

분하고, 유행하는 복식은 주로 서구의 복식에서 나타

나며, 아시아의 전통적인 복식은 고정된 복식으로 과

거와의 연속성이 특징인 것으로 정의했다(Entwistle, 
2000/2013). 폴헤무스(Polhemus)와 프록터(Procter)는 

플뤼겔의 이론을 바탕으로 패션(fashion)과 안티패션

(anti-fashion)의 이분법을 도입하여 패션은 시간에 따

른 변화와 진보의 상징으로, 안티패션은 지속성과 현

상유지와 관련 있는 것으로 공식화했다(Jansen, 2020).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한복은 민족복식으로서 고정된 

복식이고 안티패션이다. 한복은 실제로 끊임없는 변

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중심의 관점에서 시

<Fig.� 3>
Tchoun-Hyang illustration 

by Marold
Reprinted from Lee. 

(2016). p.86.

<Fig.� 4>
Tchoun-Hyang illustration 

by Marold
Reprinted from Lee. 

(2016).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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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야 하는 고정된 개념의 복식, 
시대에 뒤처진 복식의 이미지를 얻었다.

개항기의 조선을 방문한 새비지 랜도어(Savage- 
Landor)는 1895년 출간한 자신의 저서 제목을 『고요

한 아침의 나라, 조선(Corea or Cho-se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이라 하였고, 이 문장은 지금도 한

국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표현으로 활발하게 사용된다. 
프랑스 르몽드(Le Monde)의 기자 베나임(Benaim)이 

1993년 디자이너 이영희의 디자인을 보고 붙인 ‘바람

의 옷(costume de vent)’이라는 별칭도 이제는 모든 

한복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수식어가 되었다(Park, 
2015). 무의식이든 의식적이든 주체는 자신의 욕망과 

지식체계에 따라 인식하고자 하는 대상을 제한하고 

변형하여 평가한다(Kim et al., 2010). 또한 Said(as 
cited in Lee & Yim, 2020)의 언급과 같이 서양이 동

양을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호의적으로 재현하여

도, 재현된 동양은 서양에 의해 해석되고 서양을 위한 

존재가 된다. 
후기식민주의 패션 담론은 비서구의 패션을 현대 

패션 역사에 포함하거나 인정받거나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역사, 계보, 미학에 따라 복구하고 

재평가하고 인정하는 것이다(Jansen, 2020). 전통문화 

요소의 선택적인 수용은 세계화의 시대에서 불가피한 

흐름이다. 그러나 한복이 일방적인 시각으로 일반화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체성에 대한 관점을 스스로 재

확립할 필요가 있다.

Ⅲ.� Analysis� of� Hanbok� Images� by�

Contemporary� Foreign� Illustrators� in�

Children’s� Books�

아동도서는 어린이를 독자층으로 하는 아동문학이 

담겨 있는 책이다. 교육학에서는 아동문학의 연령대

를 넓게는 0세부터 18세까지(Shin, Kwon, & Kwak, 
2007), 좁게는 초등학교 취학 전 7세까지로 보는 견해

도 있으나(Chae et al., 2015) 일반적으로 0세부터 13
세까지를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Jo, Lee, Lee, & 
Kwak, 2013; Kim, Son, Ko, & Kim, 2016; Lee, Back, 
Song, & Lee, 2016; Seon,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0세부터 13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출판된 도서

를 연구자료로 설정하여 2000년대 이후 출판된 국내

외 아동도서 43종에 나타난 외국인 작가의 한복 삽화 

330건을 서구중심주의 관점으로 표현된 요소를 재검

토하는 후기식민주의 관점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그

에 따른 사례와 논의점을 도출하였다. 연구자료 목록

은 <Table 1>과 같으며, 해당 아동도서의 주제는 크게 

세계 문화를 다룬 내용과 이야기책으로 분류된다. 출
판 시기는 2000년대 3건, 2010년대 33건, 2020년대 7
건으로, 현재가 2020년대 초인 것을 고려했을 때 도서

의 편수는 늘어가는 추세이다. 삽화를 그린 작가들은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

인, 독일, 러시아, 일본 등의 출신으로 주로 북미, 서유

럽, 동아시아의 국적이었다.
연구자료 43종에 나타난 한복 삽화 330건은 중복

되지 않은 착장의 개수로, 동일한 착장을 여러 인물이 

착용한 경우는 한 개의 건으로 간주하였고, 이야기책

에서 등장인물의 극 중 중요도가 낮아 복식이 불분명

하게 표현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를 복식의 조

형요소 중 아동의 상상력 자극을 위해 다채롭게 사용

해야 하는 아동도서의 특성상 변경될 수 있는 색과 지

면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소재를 제외

한 형태와 문양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형태의 

구성요소를 외의(外衣)를 포함한 상의(上衣)의 깃, 고
름, 소매, 길과 섶, 허리로 설정하였고, 하의(下衣)는 

치마의 경우 폭, 바지의 경우 폭과 대님으로 설정하였

으며, 착용방법을 잘못 그리거나 한복이 아닌 것을 한

복이라 표기한 경우를 따로 집계하였다. 문양은 실제 

한복에 사용되는 것이 적용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었

다. 전체 삽화 중 같은 인물의 복식이 페이지마다 다

르게 표현된 경우, 작가의 화법에 따른 표현인지 혹은 

잘못된 표현인지 불분명한 경우, 그리고 그림책의 특

성상 변형, 과장, 축소 등의 표현이 가능한 경우는 분

석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깃과 동정 구조 

33건, 고름의 위치 26건, 소매의 폭 6건, 허리선 강조 

5건, 바지의 폭과 대님 표현 8건, 착용방법 25건, 한복

이 아닌 경우 7건, 문양 7건의 오류가 있었으며, 동일

한 삽화에서 오류가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

다. 이와 같은 결과를 구조와 착장법의 변형, 서구화

된 실루엣, 동아시아 복식으로의 확장의 세 범주로 분

류하여 각각 대표 사례를 정리하고 그에 따른 논의점

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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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ildren’s books by foreign illustrators that contain Hanbok illustrations

No. Subject Title Year Illustrator & Nationality
1

World 
culture

Almost everything 2005 Joelle Jolivet, France
2 Children’s world flag book 2008 Misato Oka, Japan
3 First-time world map picture book 2011 Akemi Tezuka, Japan
4 Sticker dolly dressing around the world 2011 Jo Moore․Stella Baggott, UK
5 City atlas 2015 Martin Haake, Germany
6 Big picture atlas 2017 Dan Taylor, UK
7 If you were me and lived in South Korea 2017 Kelsea Wierenga, USA
8 Korea: Panorama pops 2017 Anne Smith, UK
9 Living in South Korea 2017 Tom Woolley, UK
10 Maps (big book) 2017 Daniel Mizielinsci, Russia
11 Uniforms 2017 Dominique Ehrhard, France
12 World picture dictionary 2017 Akemi Tezuka, Japan
13 Lift the flap picture atlas 2018 Kate Leake, UK
14 What are the clothes made from? 2018 Izuru Aminaka, Japan
15 Colorful maps around the world 2019 Akemi Tezuka, Japan
16 Korean celebrations 2019 Farida Zaman, Canada
17 Welcome to my world 2019 Harriet Linas, UK
18 A child through time 2020 Steve Noon, UK
19 Atlas of adventure 2020 Lucy Letherland, UK
20 Cities around the world 2020 Tilly, UK
21 Our world explained in 12 simple maps 2020 Grace Easton․Jessica Smith, UK
22 Welcome! The world city 2020 Ilaria Faccioli, Italia
23

Story
telling

The legend of Hong Kil Dong 2008 Anne Sibley O’Brien, USA
24 Never trust a tiger 2012 Melanie Williamson, UK
25 Picture book meets the world 2013 Akemi Tezuka, Japan
26 Princess Yong-Hee went to save the moon 2014 Aurelia Fronty, France
27 The story of Joseon Tongsinsa from Japanese 2014 Yutaka Kobayashi, Japan
28 A fairy and a woodcutter 2016 Eleonore Della Malva, France
29 A golden ax and a silver ax 2016 Daniel Shaffer, USA
30 Dangun story 2016 Daniel Shaffer, USA
31 Kongjui and Patjui 2016 Lilidoll, France
32 Kyunwoo and Jiknyo 2016 Marie-Rose Boisson, France
33 The faithful daughter Shim Chung 2016 Maximailano Luchini, Spain
34 The five brothers with special power 2016 Marie-Rose Boisson, France
35 The lazy boy who became a cow 2016 Kate Jeong, Canada
36 The magic hand mill 2016 Charles Dutertre, France 
37 The red fan and the blue fan 2016 Amelie Faliere, France
38 The twelve zodiac story 2016 Amandine Notaert, Belgium
39 Hide and seek 2017 Kimiko Chi, Japan
40 Shubababababa art gallery 2017 Uwabami, Japan
41 Haenyeorina 2019 Nika Tchaikovskaya, Russia
42 Thank you, Bongryekwan 2020 Ruth Allen, USA
43 Wang Gun 2020 Misono Onishi, Japan

－ 334 －



Vol. 29, No. 3 고윤정․임은혁 29

1.� Formal� analysis� of�Hanbok� representation

1)� Transformation� of� clothing� structure� and�

donning�method

복식구조의 혼동에 의한 한복의 형태 변형은 외국

인 작가가 그린 삽화에서 가장 많은 오류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개항기에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은 처음 대

면하는 한국복식의 구조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Fig. 5>는 1859년 조선의 남해와 동해안을 탐사한 영

국 액튼(Acton)호에 승선했던 종군 화가 베드웰

(Bedwell)이 목격한 조선의 여성을 그린 것으로, 서양

인이 직접 목격한 조선 여성을 그린 최초의 드로잉이

다(Baek & Lee, 1999). 그림 속의 여성은 머리에는 두

건을 쓰고 저고리와 치마를 입었으며, 치마 아래로 입

는 속치마가 보인다. 우임(右衽)으로 여며지는 저고리

의 깃과 고름을 표현했지만, 그 형태를 명확하지 않은 

선으로 어색하게 처리했다. 
현대의 외국인 작가들이 그린 아동도서의 삽화에

서도 저고리의 구조를 혼동하여 표현한 것을 쉽게 찾

아볼 수 있다. 상체의 부위에 따라 패턴이 나뉘어 입

체적으로 제작되는 서양복식의 상의와 달리, 저고리

는 신체 구조와 일치하지 않는 길, 소매, 곁마기, 끝동, 
섶, 깃, 동정, 고름의 면적으로 분할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저고리는 구성요소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면 

혼동되는 부분이 많은데, 특히 깃과 연결된 동정과 고

름의 표현이 변형되어 나타난다. 동정은 깃 위에 덧붙

여 봉제되기 때문에 깃의 면을 분할하여 그려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삽화에서 깃과 동정의 면을 따로 그려 

동정이 저고리 안에 입은 백색의 속옷으로 표현되기

도 하고(Fig. 6), 깃에 덧붙여 있는 형태가 아닌 별개

의 구조로 나타났다(Fig. 7). 또한 고름의 기능과 위치

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양상을 보인다. 깃이 목둘레에 

두른 스카프처럼 표현되어 깃과 고름이 합쳐지거나

(Fig. 8), 저고리를 브이넥(V-neck)의 관두의(貫頭衣)
로 표현하여 깃과 고름은 기능이 없는 장식이 되기도 

했다(Fig. 9).
또 다른 혼동은 착용방법에서 나타난다. 한복은 기

후적 요인으로 인해 여러 겹의 가벼운 재질의 의복으

로 구성되어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Yim, 2011). 특히 궁중복식과 같이 고도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복식은 다양한 형태와 색의 의복을 중첩하

여 하나의 착장을 만드는 일습(一襲)의 구성을 이해해

야 한다. 그러나 현대 외국인이 그린 아동도서에 빈번

하게 등장하는 무용복은 일습 구성을 이해하지 못하

고 착용방법을 혼동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조선후기의 연향에서 여령(女伶)이 착용한 정재복식은 
화관(花冠)을 쓰고, 황초삼(黃綃衫)을 입고, 안에는 남

색상(藍色裳), 겉에는 홍색상(紅色裳)을 입으며, 붉은 

공단에 금박 문양을 넣은 수대(繡帶)를 띄고 오색한삼

(五色汗衫)을 매고, 초록혜(草綠鞋)를 신는다(National 

<Fig.� 5>�
Joseon woman 

illustration 
by Bedwell

Reprinted from 
Baek & Lee. 
(1999). p.139.

<Fig.� 6>
Transformed Git and 

Dong-jeong 
by Noon

Adapted from 
Wilkinson. 

(2017/2020). p.52.

<Fig.� 7>�
Transformed Git and 

Dong-jeong 
by Jolivet

Adapted from 
Jaffe. (2005). p.16.

<Fig.� 8>
Transformed Git and 

Go-reum
by Smith

Adapted from 
Smith. (2017). cover.

<Fig.� 9>�
Transformed Git and 

Go-reum
by Luchini

Adapted from 
J. Kim. (2016).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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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ace of Museum, 2014). 여기에 상의로 입는 것으

로 보이는 저고리와 속바지, 속치마, 적삼 등 기본적

인 속옷을 포함하면 최소 10벌의 복식을 겹쳐서 착용

한다. <Fig. 10>은 ‘신축진찬도 병풍(辛丑進饌圖 屛風)’
에 그려진 여령으로 여러 겹의 옷을 겹쳐 입어 치마가 

풍성하게 표현되고, 복식마다 서로 다른 색이 한 착장

에 어우러져 있다. 여러 개의 옷이 중첩된 탓에 착장

된 모습만으로는 몇 개의 옷을 어떻게 입은 것인지, 
그리고 각각의 형태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Fig. 10>

의 여령이 착용한 수대 아래로 백색의 끈 두 줄이 보

이는데, 이것은 허리에 둘러 맨 홍초상의 말기 허리끈

을 앞으로 늘어뜨린 것이다. 그러나 <Fig. 11>과 <Fig. 
12>에는 이를 착각하여 안에 입는 속옷의 연장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Fig. 12>는 황초삼과 그 안에 입은 

녹색 저고리를 하나의 복식으로 판단하여 저고리를 

끝동처럼 그렸다.
한복은 단순한 선으로 구성된 의복이지만, 착용했

을 때 옷과 신체의 윤곽선이 모두 달라지는 모호함을 

가지고 있고, 여러 겹의 의복을 착용하기 때문에 구조

가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형태가 변형되

어 재현된다. 현대 외국인 작가의 삽화에서는 한복의 

대표적인 상의인 저고리와 일습 구성의 복식의 착용 

모습을 변형된 구조로 표현하는 사례가 나타났고, 이
러한 현상은 실제 한복 또는 복식자료의 상세한 확인 

없이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략의 이미지를 재현

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2)�Westernization�of� silhouette

한복의 실루엣은 자연스러운 곡선과 풍성한 형태

감이 특징이다. 특히 조선후기 여성의 저고리는 속저

고리가 외복화되면서 인체에 밀착된 형태가 되었지

만, 남성의 저고리와 바지는 포(袍) 안에 입는 내복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화의 폭이 작았

고, 포류를 첨가하는 착장법으로 풍성한 실루엣을 보

였다(Geum, 1994). 이에 반해 서양에서는 르네상스 

시대로 접어들면서 인본주의 사상으로 인해 개인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몸을 드러내기 시작

했고, 몸의 윤곽을 드러내는 의복은 전문 재단사가 몸

에 맞게 치수를 재서 만들어내는 형태로 특권층의 부

를 상징하게 되면서 몸에 밀착되지 않는 평면적인 옷

은 테크닉의 부재로 여겼다(Park & Yim, 2014).
<Fig. 13>은 앞서 언급한 영국 알세스트호의 군의 

맥레오드가 출간한 항해기에 수록된 조선인이다(Baek 
& Lee, 1999). 그림 속 남자는 큰 갓을 쓰고 있지만, 
한복의 저고리, 바지와는 달리 소매와 바지통이 몸에 

타이트하게 붙는 상의와 바지를 입고 있다. 현대 외국

인 작가의 삽화에도 남성의 한복이 몸에 꼭 맞는 서구

화된 실루엣으로 나타난다. <Fig. 14>, <Fig. 15>. <Fig. 
16>은 저고리의 소매를 팔의 모양 그대로 통을 좁게 

그려 타이트한 티셔츠처럼 표현하였다. <Fig. 14>의 

<Fig.� 10>�
A dancer in 

Sin-chuk-jin-chan-do
Adapted from 

National Palace of Museum. 
(2014). p.312.

<Fig.� 11>�
Transformed dance costume for 

banquets by Tezuka
Adapted from 

Tezuka. (2015/2017). p.6.

<Fig.� 12>�
Transformed dance 

costume for banquets 
by Kobayashi

Adapted from Kobayashi. 
(2013/2014).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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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는 일자형에 가깝고, <Fig. 16>의 바지는 통이 넓

지만 한복 특유의 드레이퍼리가 생략되어 테일러드형

에 가깝다.
또다른 특징은 남성이 포를 입은 모습에서 허리선

을 강조하는 것이다. <Fig. 17>은 왕이 곤룡포(袞龍袍)
를 입은 모습이고, <Fig. 18>은 두루마기로 추정되는 

포를 입었다. 두 삽화 모두 착용자의 허리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포의 상체 부분이 밀착되었고, 허리 아래 

부분은 A-라인의 치마와 같은 실루엣으로 표현되었

다. 이를 2016년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서 

문헌과 유물을 바탕으로 고증하여 재현한 영조의 곤

룡포 착장 모습 <Fig. 19>와 비교해 보면, 곤룡포 안에 

고의(袴兒), 한삼(汗衫), 장유(長襦), 바지(袴), 중치막

(中赤莫), 답호(褡護)를 입어 넓은 품이 안정적이고 풍

<Fig.� 13>�
Joseon man 
illustration 

by McLeod 
Reprinted from 

Baek & Lee. (1999). 
p.104.

<Fig.� 14>�
Fitted silhouette 

of Jeo-go-ri
by Dutertre

Adapted from 
S. Kim. (2016). 

p.4.

<Fig.� 15>
Fitted silhouette 

of Jeo-go-ri
by Faliere

Adapted from 
H. Kim. (2016). 

p.12.

<Fig.� 16>�
Fitted silhouette of 

Jeo-go-ri
by Williamson
Adapted from
Don. (2012). 

p.13.

<Fig.� 17>�
Waist-emphasized Po

by Luchini 
Adapted from 

J. Kim. (2016). p.18.

<Fig.� 18>�
Waist-emphasized Po

by Haake  
Adapted from 

Cherry. (2015). p.59. 

<Fig.� 19>�
Reproduced Gor-lyong-po 

of King Young-jo 
Adapted from 

Park. (2016). p.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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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 실루엣을 나타낸다. 또한 포에는 무가 달려있어 

상의에서 하의로 갈수록 폭이 넓어지는데, 이때 허리 

위치는 고려되지 않아 허리를 강조하는 장치는 없으

며, 허리띠인 옥대(玉帶)를 두를 때도 허리를 조이는 

것이 아니라 배와 허리 부분에 걸쳐놓는 형태다. 신체

의 어느 부분도 강조되지 않고 의복과 착용자가 하나

가 된 실루엣은 서구화되어 나타나는 삽화의 한복과 

비교된다.
서양복식에서는 몸을 입체적으로 인식하고, 몸을 

구조적 형태를 그대로 재현하려는 대상으로 인식하였

으며, 근대에 이르러 복식의 형태가 전체적인 인체의 

실루엣과 각 인체부위에 대응하는 구조를 갖춤으로써 

복식을 통해 인체의 윤곽과 분절적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Yim, 2011). 특히 서양복식에서는 팔, 허
리, 다리와 같이 굴곡이 있는 신체 부분의 형태와 위

치를 정확하게 드러내고자 했으나, 한복을 포함한 동

양복식은 옷과 신체가 동화되어 특정 부분의 형태, 위
치 그리고 경계의 파악이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따라

서 한복을 신체의 윤곽이 드러나는 형태로 그리는 표

현은 한국의 복식을 서양의 관점으로 파악하는 데에

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Extension� to� East�Asian�dress

서양에서는 동양의 복식을 정확한 국적과 관계없

이 ‘동양풍’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정의하고, 한복

을 인접국인 중국, 일본의 복식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오리엔탈리즘의 인식이 남아 있다. <Fig. 20>은 유럽

의 다국적 식품회사인 리빅(Liebig)사가 1904년에 발

행한 판촉용 광고 카드에 그려진 조선 여성이다(Baek 
& Lee, 1999). 그녀가 입고 있는 화려한 색의 관과 의

복은 당시 조선의 복식이 아닌 중국 청나라의 희극복

장이다(Fig. 21 and 22).
현재에도 주변국의 복식을 한복으로 그린 삽화는 

여전히 나타난다. <Fig. 23>은 2014년 출판된 프랑스 

작가가 삽화를 그린 동화책의 주인공이다. ‘고요한 아

침의 나라’의 공주인 것으로 보아 조선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추측되고, 이름도 전형적인 한국인인 ‘영희’
다. 그러나 그녀의 머리는 가체(加髢)를 올려 장식한 

모습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으나, 비녀를 꽂은 모습이 

오히려 일본의 장식을 연상시키고, 상의는 근대의 중

국 것에 가깝다(Fig. 24). 또한 조선의 왕은 상복(常服)
으로 곤룡포를 착용할 때 익선관(翼善冠)을 쓰는데, 
<Fig. 25>의 세종대왕은 곤룡포에 청나라 황제가 길복

(吉服)에 착용하는 관인 길복관(吉服冠)(Fig. 26)을 쓴 

<Fig.� 20> 
Joseon woman 

illustration by Liebig
Adapted from 

Baek & Lee. (1999). 
p.78.

<Fig.� 21>�
A robe of stage costume 

in Qing dynasty
Reprinted from 

Huang, Chen, & Huang. 
(2011b). p.104.

<Fig.� 22>�
A hat of stage costume 

in Qing dynasty
Reprinted from 

Lee, Bae, Jang, & Nam. (1999). 
p.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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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이다. 
이처럼 중국, 일본 등의 복식이 혼합되어 한국의 

복식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국적이 명확하지 않은 

장식화된 디테일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문양은 오

랜 역사를 통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한 민족의 미의식

을 축적시킨 상징체계이다(Jeong & Jeong, 1995). 동
아시아 국가들의 복식에는 오랜 역사적 교류와 유교, 
불교, 도교라는 공통된 종교의 영향으로 인해 유사한 

문양이 다수 사용된다. 그러나 국가와 시대에 따라 복

식에 사용되는 문양에는 각각의 분명한 제도와 특징

이 있다. <Fig. 27>의 저고리와 치마에 그려진 화문(花
紋)과 <Fig. 28>의 옥황상제가 착용한 포에 표현된 파

도 문양과 같은 기하학 문양은 동양의 문양을 표현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한국은 물론 어느 국가에서 사용

된 것인지 알 수 없다. 또한 <Fig. 29>의 선녀가 입은 

스란치마의 스란단에는 부채꼴의 문양을 그렸는데, 
조선시대 스란단에는 용문, 봉황문, 봉황기린문, 수복

화문, 동자문, 화조문 등이 사용되어(Heo & Song, 
2014) 한국 복식의 제도에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Fig. 28>과 <Fig. 29>의 인물이 정확한 시대를 특

정할 수 없는 신화적 인물이기 때문에 복식에 작가의 

상상력이 표현될 수 있으나, 모호한 동양풍의 문양 사

용이 아시아 국가의 문양이 갖는 상징과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재했음을 보여준다.

<Fig.� 23>�
Mixed East Asian 
dress by Fronty
Adapted from 
Berton-Martin. 

(2014/2014). cover.

<Fig.� 24>�
Women’s upper garment in 

modern China
Reprinted from 

Huang et al. 
(2011b). p.322.

<Fig.� 25>�
King Se-jong’s attire 

with wrong crown 
by Zaman 

Adapted from 
Cho. (2019). p.34.

<Fig.� 26>�
Emperor’s dragon robe in 

Qing dynasty
Adapted from 

Huang, Chen, & Huang. 
(2011a). p.287.

<Fig.� 27>
East Asian pattern on Jeo-go-ri 

and Chi-ma 
by Luchini Adapted from 

J. Kim. (2016). p.17.

<Fig.� 28>
East Asian pattern on the Great 

Jade Emperor’s dress 
by Boisson Adapted from 

Choi. (2016). p.9.

<Fig.� 29>
East Asian pattern on 

Chi-ma
by Malva Adapted from 

I. Kim. (2016).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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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을 동아시아의 복식으로 확장한 표현은 인

접국가 간의 독립적인 전통복식을 고려하지 않고 작

가의 인식에 동양의 복식이라고 생각했던 내용이 혼

합되어 서양인의 시선에 동양풍인 것 같은 이미지가 

재현된 것이다. 또한 오리엔탈리즘의 관점으로 생산

된 동양풍의 복식은 서구의 관점에서는 동양의 복식

이라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동양의 어느 문화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상의 특성들을 요약하면 <Table 2>

와 같다. 

2.�Discussion

Nissen(as cited in Jansen, 2020; Welters & Lillethun, 

2018)은 서구의 현상만을 특별한 것으로 정의하는 관

습에는 패션 프로세스의 핵심인 권력 관계가 숨겨져 

있다고 설명하며, 복식과 패션 연구에 내재된 유럽문

화에 초점을 맞춘 관점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유럽 이외의 문화를 보는 유럽중심

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역시 세

계적으로 공론화되는 복식에서의 후기식민주의 담론

을 한복에 적용시킬 필요가 있으며, 지금은 한복 이미

지의 오류를 전과 다른 시각으로 인식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 출

간된 국내외 아동도서에 나타난 외국인 작가의 한복 

삽화를 후기식민주의 관점으로 분석함으로써 외국인

<Table� 2> Result of analyzing Hanbok images by contemporary foreign illustrators in children’s books

Characteristics Image Factors Cause

Transformation of 
clothing structure and 

donning method

Deformation of git and making 
Go-reums as a decoration with no 

function
Lack of understanding in the 

fundamentals of Korean costume

Errors in donning method and 
layering system  

Westernization of 
silhouette

Fitted silhouette of sleeves and pants 

Drawing Hanbok as tailored 
garment influenced by Western 

dress

Emphasized waist line of men’s Po 

Extension to 
East Asian dress

Mixed with Chinese or Japanese 
costume 

Reproduction of stereotypical 
images thought of the “Oriental”

Using what is considered to be the 
East Asian patterns instead of 

Korean traditional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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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현한 한복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복식구조와 착

용방법의 변형, 서구화된 실루엣, 동아시아 복식으로

의 확장의 구체적인 특성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고, 이
미 이와 동일한 경향이 개항기에 조선의 복식을 그린 

외국인의 삽화에서도 나타났던 것을 확인했다. 이러

한 특성의 저변에는 사이드가 주장한 서구의 관점으

로 동양을 표현하고 해석하는 서구중심주의 사상이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삽화

를 제작한 현대 외국인 작가들에게 과거의 제국주의, 
식민주의와 같이 비서구의 문화적 가치와 차이를 체

계적으로 폐기하거나 부정하고(Gandhi, 1998/2000), 
이국적인 동양의 이미지를 재생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타문화를 깊은 배움과 이해 

없이 자신들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왜곡의 우려가 

있는 재현물의 생산이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

로, 그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외국인이 표현하는 

한복문화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에서 출판되는 아동도서의 한복 삽화는 

한복이 생소한 외국의 작가들에게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작가의 삽화에서도 

한복 형태의 오류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Fig. 30>은 동정을 저고리 안에 입은 속옷으로 그려

서 깃과 동정이 분리된 구조가 되었고, <Fig. 31>은 깃

의 구성선이 생략되어 동정으로 추정되는 백색의 선

이 깃처럼 보이고, 고름의 위치도 어색하게 표현되었

다. <Fig. 32>와 <Fig. 33>의 저고리와 바지는 팔과 다

리의 윤곽이 드러나는 서구화된 실루엣으로 나타난

다. 이러한 한국인 작가의 한복 표현 오류는 도서를 

접하는 독자들에게 한복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

하고, 그 삽화를 참고하는 외국인 작가들에 의해 형태

가 왜곡된 한복 이미지가 재생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Kim(2002)은 한국에서 출판된 전래동화 그림책은 

신중성과 일관성이 없는 한복 삽화로 인해 문화적 신

뢰도(cultural authenticity)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즉, 아동에게 그림책을 통한 전통문화 교육의 중요도

에 비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통복식 삽화는 고증

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복을 연구하는 학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

구 및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한국복식사

의 번역서 출판이 시급하다.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

기 위한 학자들의 노력으로 과거보다 많은 번역서가 

제작되고 있지만, 시대, 성별, 아이템, 현대화 등으로 

세분화되어 발간되는 중국이나 일본의 복식 도서와 

비교하면 그 수가 여전히 적은 편이다. 따라서 시대순

으로 정리된 기본서는 물론, 한복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문서적의 번역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독자

를 대상으로 한 전문성 있는 입문서가 요구된다. 아동

교육기관에서는 다원화 사회로 향해 가는 세계적 흐

름 속에서 그림책을 활용한 전통문화 교육의 시행이 

아동들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지켜나가기 위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교사의 관심과 지식이 

부족하고, 관련 그림책이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것

으로 나타났다(Kwon & Lee, 2011). 따라서 한복을 처

<Fig.� 30>�
Transformed Git and 

Dong-jeong 
by Son

Adapted from 
Song. (2015). cover.

<Fig.� 31>
Transformed Git and 

Go-reum 
by Hwang

Adapted from 
Lee. (2019). p.7.

<Fig.� 32>�
Fitted silhouette 

of Jeo-go-ri and Ba-ji 
by Kim

Adapted from 
Hong. (2004). p.5.

<Fig.� 33>�
Fitted silhouette 

of Ba-ji 
by Kim

Adapted from 
Jo. (2018).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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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접하는 아동, 그리고 아동을 가르치는 교사 등 여

러 독자의 눈높이와 필요에 맞추면서도 전문성 있는 

입문서의 제작과 보급이 필요하다. 셋째, 전통복식 삽

화의 출판 시 복식 전문가의 자문이 필수적으로 포함

되어야 한다. 전통문화는 한 국가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복식 전문가가 아닌 작가의 삽화는 의도하지 않은 왜

곡으로 전통문화를 훼손하고, 독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전통문화를 주제로 하는 도서는 출판 전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문화적 신뢰성을 높

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외국인 작가의 다양한 표현방법의 삽화는 

어린이가 어린 시절부터 예술성이 높은 그림을 접

하면서 심미안을 기르고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한다(Kim et al., 2016). 또한 세계화는 상호

의존성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국가와 사회의 상호

작용을 포함하며, 아이디어의 확장을 위한 과정을 

제공한다(Welters & Lillethun, 2018). 2000년대 이

후 외국인 작가가 한복 삽화를 그린 도서의 수는 계속

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인의 한복에 대한 관

심을 증명하는 고무적인 현상이다. 외국인 작가가 타

문화의 복식을 그리는 사례가 늘어날수록 그 작품을 

접하는 어린이들은 다양한 예술적 감각으로 표현된 

자문화와 타문화의 복식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부에서는 타문화에 깊이 있는 이해를 바

탕으로 접근해야 하며, 내부에서는 타인이 표현하는 

우리 문화를 우리의 관점에서 수용하고 비판하는 인

식이 필요하다. 동시에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획일화

된 한복의 이미지를 고수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세계

화의 흐름 속에서 정확한 역사적 사실과 정보를 바탕

으로 현대적 문화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 Conclusion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출판된 아동도서에 나타

난 외국인 작가가 그린 한복 삽화의 특성을 복식형태

를 중심으로 후기식민주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전통문

화에 접근하는 인식 및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현대 외국인 작가의 한복 삽화에는 작가의 이해 부

족에 따른 복식구조와 착용방법의 변형, 한복을 서양

복식처럼 표현하는 실루엣의 서구화, 주변국의 복식

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동아시아 복식으로의 확장의 

세 가지 특성이 나타났으며, 이미 동일한 경향의 표현

이 개항기에 조선의 복식을 그린 외국인의 삽화에서

도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서구중심

주의, 즉 타문화를 자문화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자문

화중심주의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과거

와는 달리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된 전통복식은 예술

적인 가치가 상승하여 세계의 대중에게 친숙한 이미

지가 생성되며, 특히 어린이들은 그림책의 복식 삽화

를 통해 자문화와 타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다

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따라서 외부적으로는 타문

화에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요

구되며, 내부적으로는 타인이 표현하는 우리 문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내부 자료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및 세계의 어린이들이 고증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 있는 한복 삽화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

의 한국 복식 도서의 번역서 출판, 여러 독자의 필요

에 맞춘 입문서의 제작과 보급, 복식 전문가의 자문 

필수화 등의 실천이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작가들의 삽화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여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한복문화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의논하기 위한 하

나의 관점 제시에 목적이 있다. 이후 세계의 어린이들

에게 한복을 바르게 알리고 관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방면의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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